
(대전=연합뉴스) 정찬욱 기자 = 해양 생태계 먹이 사슬에서 식물 플랑크톤 > 원생동물 플랑

크톤 > 후생동물 플랑크톤 피라미드 구조가 가장 많은 탄소를 보유하는 것으로 밝혀졌다.

국내 연구진이 해양 생태계의 먹이망 구조(먹이 사슬)를 통해 탄소 중립에 도움을 줄 수 있

는 실마리를 찾았다.

한국연구재단은 서울대 정해진 교수팀과 서울대 강희창 박사, 포항공대 이기택 교수, 전남

대 김광용 교수 등이 참여한 공동연구진이 해양 플랑크톤 군집 내 높은 탄소 보유량을 가지

는 먹이망 구조를 찾아냈다고 16일 밝혔다.

탄소중립은 탄소 발생량과 흡수량이 같아지는 것을 말한다. 산업 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탄

소량을 급격히 감소시킬 수 없다면 흡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균형을 맞춰야 한다.

가장 높은 탄소 보유량 갖는 해양 플랑크톤 먹이망

구조 찾았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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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대 등 국내 공동연구진, 세계 최초로 밝혀

전 세계 해양의 먹이망 구조 (탄소량 기준)

[한국연구재단 제공. 재판매 및 DB 금지]



대기 이산화탄소의 25%를 흡수하는 해양의 역할에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, 전 세계 해양 광

합성 생물의 탄소 보유량이 육상 광합성 생물의 1%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

연구팀은 해양 생태계 먹이 사슬의 근간이 되는 해양 플랑크톤 군집 내 먹이망 구조에 주목

해 전 세계 해양에서 채집·분석된 자료를 이용해 어떤 먹이망 구조가 가장 많은 탄소를 보

유하는지 밝혀냈다.

총 6천954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, 식물 플랑크톤의 탄소량이 가장 높은 피라미드 구조가

57%로 제일 많았다.

다음으로는 식물 플랑크톤을 잡아먹는 단세포성 원생동물 플랑크톤의 탄소량이 가장 높은

다이아몬드 구조가 31%로 두 번째로 많았고, 원생동물 플랑크톤을 잡아먹고 어패류의 먹

이가 되는 다세포 후생동물 플랑크톤의 탄소량이 가장 높은 역피라미드 구조가 13%로 가

장 적다는 사실을 최초로 확인했다.

연구팀은 먹이망 구조가 피라미드인 경우 가장 많은 탄소를 보유한다는 사실도 알아냈다.

정해진 교수는 "가장 많은 탄소를 보유하는 먹이망이 식물 플랑크톤 > 원생동물 플랑크톤 >

후생동물 플랑크톤 피라미드 구조로 밝혀진 만큼, 식물 플랑크톤을 늘리는 방법을 찾아야

한다"고 말했다.

그러면서 "무해성 식물플랑크톤 양을 늘리고 이를 잘 포식하는 원생동물 플랑크톤 양도 늘

리는 방법을 찾는다면 해양생태계 내 탄소 보유량을 늘리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한다"고 밝혔다.

이번 연구 성과는 세계적 학술지인 '사이언스 어드밴시스'에 이날 실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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